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폴리에스터섬유의 기초원료인 P-X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다.

석유화학 시장에서는 중국이 직접원료인 PTA 생산능력을 무지막지하게 확대하고 있어 P-X의 공급부족이 심화될 것

으로 예상했으나 2014년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.

톤당 1600-1700달러에 달하던 현물가격이 1300달러 수준으로 폭락해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됐고 7월을 전후해 

1400달러 선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면서 폭등과 폭락이 이어지고 있으나 당분간 수익성을 만회하는 수준으로 올

라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중국의 폴리에스터섬유 경기가 예상을 벗어나 회복될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.

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 안정성장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무리한 경기부양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

으며, 유럽도 재정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으나 중국산 수입을 대폭 확대할 정도로 체질을 강화하기까지는 상당 시

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유럽경제가 정상을 되찾고 중국이 유럽에 대한 폴리에스터섬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폴리에스터섬유 생산을 확대

해야 PTA 플랜트가 정상가동에 들어가고 P-X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.

따라서 2014년 P-X 시장이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, 2015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살아

나 P-X 가격이 1500달러 수준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다. 글로벌 경기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

나 미국이나 유럽 경기의 흐름으로 보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.

증권시장의 사이비 분석가들이 말하는 2014년 상반기 호조는 이미 물 건너갔고 하반기에도 기대만큼 수익성을 올리

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6월 말 

100달러 넘게 폭등했으나 가격조작 의혹이 제

기되자 7월 초 곧바로 100달러 가까이 폭락한 

것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.

중국이 PTA 생산능력을 무지막지하게 확대

하고 있어도 폴리에스터섬유 생산이 활성화되

지 않아 PTA 가동률이 올라가지 않을 것은 분

명하고 P-X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도 확실하기 때문이다. 중국이 PTA 생산능력을 확대한 만큼 국내 PTA 생산

기업들이 고전할 수밖에 없고 내수에 공급하던 물량을 수출로 돌려야 하는 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.

더군다나 중국의 PTA 신증설에 대응한답시고 국내기업들이 너도나도 P-X 신증설에 나서 2013-2015년 P-X 생산능

력을 무려 500만-600만톤 확대하고 2014년 300만톤이 넘는 물량을 쏟아낼 판국이니 P-X 가격이 정상을 되찾을 것으

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.

중국의 PTA 생산능력 확대 및 P-X 플랜트 건설 차질에 대응해 국내기업들이 P-X 신증설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

할 수 있으나 경쟁적으로 신증설을 단행한 것이 첫째 문제이고, 단계적 신증설 투자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것

이 두 번째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.

석유화학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역할을 해야 하나 조정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음은 물론 시장의 흐름조차 파

악하지 못하는 눈 뜬 장님으로 전락했다. 석유화학협회도 마찬가지로 관피아가 앉아 있으나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가

격담합이나 특혜의 로비창구로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역량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.

산업부가 지금과 같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아예 폐지하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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